
약2년전인2010년4월, 일반인들에게는생소한‘천연

원료비타민’이톱스타고현정의입을빌어각종매

체에소개됐다. 천연원료비타민을표방한한국야쿠르트의

‘브이푸드’는2010년에250억원가량의매출을올렸고지

난해에는350억원을기록하며건강기능식품시장의강자로

떠올랐다. 

대박비결은차별화된원료와유통망

브이푸드의성공비결로‘야쿠르트아줌마’를꼽는이가

적지않다. 어느식품업체관계자는“한국야쿠르트가내놓

는제품은쉽게실패하지않는다”며“전국적으로 1만3천여

명에달하는아줌마들이하루20~30개씩만팔아도대박이

난다”고부러워했다. 건강기능식품은소비자들의입소문이

중요한만큼탄탄한유통망이뒷받침된다면남들보다유리

한것은당연한일이다. 

하지만무엇보다도차별화된원료를통해고객의관심을

끌어낸것이주효했다. 한국야쿠르트는‘천연’을표방하는

기존제품들이원료함량과제조업체의공신력등에모호한

측면이많다고판단하고‘믿을만한천연원료비타민’을내

세워적극적인마케팅에나섰다. 

천연원료비타민의시장전망은앞으로도무척밝아보인

다. 채승범한국야쿠르트건강기능식품부문장은“브이푸드

로건강기능식품시장에진입한후고객들의세분화된욕구

와높은성장가능성을발견했다”고말하고“앞으로브이푸

드를종합건강기능식품브랜드로키워나갈방침”이라고포

부를밝혔다. 

어린이·다이어트용으로영토확장

최근식품업계와제약업계간에건강기능식품을놓고치열

한시장쟁탈전이벌어지자회사마다차별화된제품개발에

사활을걸고있다. 한국야쿠르트도브이푸드제품9종을비

롯해 홍삼제품군, 다이어트제품군 등 총 30여 종에 이르는

다양한제품으로소비자들의호응을받고있다. 

구체적으로는식약청이국내최초로기억력개선에도움

을줄수있다고인정한‘피브로인추출물BF-7’을주원료

로한‘브이푸드브레인’을비롯해홍삼과천연원료멀티비

타민미네랄을융합한어린이건강기능식품‘브이푸드키

즈젤리’등이시장공략의선봉에나섰다. 다이어트기능성

원료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을 1천mg까지높인‘슬림

핏다이어트젤리’도출시했다. 이와함께간건강시장에서

연간 1천억원이상의매출을올리는‘쿠퍼스’도캡슐타입

으로발매하는등제품다양화를통해건강기능식품시장에

서최강자로우뚝서려는한국야쿠르트의기세는그야말로

거침없어보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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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

한국야쿠르트의‘브이 푸드’는 천연원료 비타민을 표방하며 국내 건강기능식품시

장에서강자로떠오르고있다.  사진제공_ 한국야쿠르트

‘차별화’가건강기능식품성패가른다
한국야쿠르트, 이색 소재로‘브이푸드’돌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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